
미자립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말씀

작성일: 2011. 6. 29. (수) 새벽기도 중

작성자: 주사랑빛

[ 미자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일을 하니 벅차 보였지만 

주님은 어느 교회 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과 미자립 교회에 대해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미자립 교회에게.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 나 예수이다. 

오늘 진실로 나의 속 얘기하고 싶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내 지체 중에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 내

겠느냐? 

손가락 또한 나의 지체 중 하나이며 

손가락이 없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이처럼 세상 인생들을 보면 

나의 지체처럼 모두 소중하고 귀하다. 

이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보아도 마찬가지인 

삼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축소해 보면 섭리의 나의 지체 중 하나인 

너희 교회도 나에게는 진정 귀하고 소중하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릴 때면 

기쁨보다는 걱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 미자립 교회야, 

내가 진실로 말하니 너희는 나의 소중한 교회.

마치 허허벌판에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지어 

큰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듯이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나의 교회, 

그러한 교회이기에 나의 기대가 크고도 크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아는 선생은 교회를 세웠고 

몸 된 자를 목자로 보내었다. 

한 생명의 목숨이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교회는 한 생명과 같은 곳이니 영의 육신에 해당된

다. 

영인 나만 있고 육인 너희 교회가 없다면 살 수 없

지.

나와 선생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선생은 누구보다 너희의 고충을 알고 있다. 

단지 너희는 나와 선생의 육신 되어 

교회를 잘 운영해 주길 바란다. 

너희의 교회가 아니다. 

나 예수는 세상 어디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부른다면 달려간다. 

그곳에 머무르며 역사한다. 

나 예수는 좁고 작은 환경은 상관하지 않는다. 

환경에 구애받는 것은 인간들의 한계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선생이 있는 곳이 환경이 좋더냐? 

너희가 있는 교회는 선생이 있는 곳보다는 넓지 않

느냐? 

선생은 홀로 그곳에 있으나, 

너희 교회는 작은 인원일지라도 

신부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오직 사랑함으로 뜻을 이루어 가자.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리라. 

나 예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한 생명을 전도해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먼저 삼위께 간구하라.

나 예수가 역사함으로 생명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라. 

나 예수가 예비하고 준비한 생명을 만나도록 하라. 

기준의 역사는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혼적 모두 보라. 

[환상이 보이길, 많은 돌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습니

다.

그 중에 튼튼하고 온전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모아 살펴

라. 

기도하여라. 

삼위의 역사함으로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전국 곳곳에 나 예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자. 



너희 교회는 특수 파견 교회이기도 하다. 

전쟁이 나는 것을 대비하여 최전방 부대를 세우지 

않느냐.

너희 교회 역시 그러하다.

최전방 부대가 약하면 적군이 바로 침범한다.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 

그러니 정말 중요하다. 

강하고 튼튼해야 한다.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선생이 너희 교회에 특히 

강하고 굳센 자를 목자로 보내었으니, 

하나 되어 더욱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있는 곳에 많은 자가 없기에 

분위기도 안 되고 선교도 힘들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들어 보라. 

선생은 처음 역사를 시작했을 때 갖춰진 곳이었느

냐?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외치는 심정과 생명에 대한 사랑, 

특히 시대 진리는 생명들이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러니 모두 담대히 외쳐라. 

기도하면 불가능은 없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선생은 이 역사의 승리를 절대 믿었다. 

비록 지하의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무기를 들고 있으니 

결국 승리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담대히 시대를 외쳐라. 

반드시 승리함을 믿어라. 

나 예수가 더욱 너희와 함께하리라. 

재림 전, 더 큰 부흥의 역사 나의 특수 교회에서 이

루자. 

자, 펜 끝으로 전해지는 선생의 심정을 느껴 보라.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해 놓은 것만, 뜨거운 것만 취할 것이다. 

불평만 하지 말아라. 

오직 삼위를 위해 살라. 

나의 특수 교회야, 

더욱 나와 일체 되어 살자. 

사랑한다.

목자들아, 힘을 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나의 육신 된 자들이라 

말해 주고 싶구나. 

훗날 그 상이 진정 크리라. 안녕. 


